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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부터 감포읍 연동마을 해변 전경, 원영자 해녀, 연동포구에 설치된 짚라인.

지방 해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

도. 이 지역에서도 제주출신 해녀들은 지방

해녀와 함께 상생하며 물질에 나서 생계를

이어가고 있다.

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역의 해

녀는 총 16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. 이중

포항에 1129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주, 영

덕, 울진 순이었다. 또한 이 중 제주출신 해

녀 비중은 한때 50%가 넘었지만 현재에는

10% 미만에 그치면서 지금은 지역 출신인

지방 해녀가 대부분이다.

지난 8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연동

마을에서 제주출신 원영자(78 남원 태흥

리) 해녀를 만났다. 원 해녀는 56년 전 돈

을 벌기 위해 제주를 떠났고 당시 지금의

남편을 만나 경주시 감포읍 연동에 정착해

물질에 나서고 있다. 이날 원 해녀 등 제주

출신 해녀들은 북상중인 태풍으로 인해 파

도가 높게 일자 물질에 나서지 않았고, 취

재팀은 원 해녀의 집에서 취재를 진행했다.

원 해녀 등에 따르면 이곳 해녀들 대부분

은 제주출신이다. 과거 수십여명에 이르는

해녀가 있었지만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해

녀수가 줄었고 최근에는 원 해녀 등을 포함

해 3명만 남아 물질을 이어오고 있다. 이마

저 연령대가 70~80대라 경주시 연동마을의

제주출신 해녀들은 이들이 마지막이 될 것

으로 보고 있다. 연동마을 해녀들의 물질은

포구 근처 해변가에서 이뤄지며 철마다 전

복과 해삼, 성게 등을 채취하며 수익을 올

리고 있다.

하루 동안 물질에 나서 채취한 해산물은

어촌계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, 수익은

어촌계와 각 해산물에 따라 일정치를 분배

하고 있다. 수입은 물질에 나서 해산물을

잡는 양에 따라 다른데 하루 일당은 적게

는 2만~3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을 넘

을 때도 있다. 그러나 이곳 해녀 대부분은

나이가 들면서 오랜 시간 물질을 할 수 없

게 됨에 따라 수익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

실정이다.

원 해녀는 나이가 들수록 물에 들어가는

것이 부담스러워 깊은 바다에는 들어가지

못하고 해변 근처에서 물질에 나서고 있다

며 바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줄면서 수

익도 줄었지만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

적보다 바다로 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

며 물질에 나서고 있다 고 말했다.

이어 그는 경주지역은 제주도보다 해녀

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

도 진료비 수준의 병원비와 매년은 아니지

만 3년에 한 번쯤 고무옷 등을 지원받고 있

다 면서 그러나 급감하고 있는 해녀를 막

는 데에는 행정의 지원적인 측면에서 한계

가 있어 좀 더 나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

는 바람 이라고 전했다.

연동마을을 포함한 감포읍 지역에서 생

산되는 자연산 참전복은 치패에서 성패까

지 연안 해역에 자생하는 미역, 다시마, 감

태 등의 질 좋은 갈조류를 섭취하며 천천히

성장해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소가 높아 동

해안 전복 중에서도 최고 품질로 손꼽히고

있다. 그러나 최근 산간지역의 난개발로 인

해 경주시의 마을어장은 백화현상이 진행

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원 해녀는 최근 들어 육지에서 흘러든

쓰레기와 폐수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

정도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 며 성게뿐

만 아니라 모든 해산물의 채취량이 급격히

줄고 있다 고 말했다. 이어 그는 또 최근

연동포구는 짚라인 등이 설치되고 낚시 포

인트로도 알려지며 낚시객과 관광객 등의

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사람

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자연스레 바다가 오

염되고 있다. 바다를 살리는 데 모두가 관

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경주시는 올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

촌 소득 증대를 위해 최근 생존율이 높고

정착성이 강한 품종인 전복 치패 13만4000

마리를 감포읍 마을어장 4개소에 방류했다.

이번에 방류된 어린 전복은 자연증식을

통해 3-4년 후에 성패로 자라나 어민 소득

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시는

지난 2018년에는 총 70만마리의 전복을 방

류했으며 지난해 지역내 전복 생산량은 10

t으로 집계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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